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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고용노동청, 상습 체불 사업주 검거
- 일용노동자 임금 870만 원을 미지급한 상습 체불 사업주 체포

  고용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청장 이도영)은 근로자의 임금을 체불하고 
장기간 출석요구에 정당한 사유없이 불응해 온 체불사업주 A씨를 지난달 25일 
체포영장을 집행해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전과 60범으로 앞서 자택 옷장 안에 숨어있다 경찰에 붙잡힌 전력이 
있을만큼 상습적 도피 행각을 벌여온 개인업자로, 일용노동자 B씨 외 4명의 
임금 약 870여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음에도 "출석에 응할 수 없으니 잡아가라", "알 거 
없다"는 식으로 수사기관을 명백히 기만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이에 광주지방고용
노동청은 A씨가 임의출석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고 체포영장을 집행하여 
2026. 8. 25. 전남광주 동구 소재 병원에서 검거하였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체불액 규모와 무관하게 강제수사 원칙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다. 지난 6월에는 체불액이 40만원에 불과한 소액 사건에서도 
피의자가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아 체포
영장을 발부·집행한 바 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은 올해 들어 총 10건의 체포영장을 집행하며 고의·악의적 
체불사업주에 대한 강제수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도주 우려 및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는 경우 구속수사까지 진행하고 있다.
  이도영 광주지방고용노동청장은 “체불금액이 소액이라도 고의로 체불임금을 
청산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영장 집행 등을 적극 활용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한 엄정 대응 기조를 
흔들림 없이 이어 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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